
휘발유 가격 산자부 공세에도 요지부동

미국 테러사태(9.11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OPEC 산유국의 감산합의 실패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20달러의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거의 인하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2001년 11월30일 정유5사 임원을 소집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속

인하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요지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국내 정유5사가 국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20-55원 인

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폭 및 시기 등에

있어 불만이 높아지자 국제유 가하락의 효과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정유5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제유가 동향(월별) (단위: 달러/bbl)

구 분
1999

(평균)
2000

(평균)
2001.8 2001.9 2001.10 2001.11 10-11월

Dubai
Brent
WTI

OPEC Basket
국내수입(FOB)

17.20
18.15
19.25
17.47
16.13

26.18
28.89
30.31
27.60
27.04

24.53
25.78
27.31
24.46
24.29

24.12
25.94
26.08
24.29
24.43

19.68
21.09
22.12
19.64

-

17.64
17.71
19.57

-
-

-2.04
-2.21
-2.55

-
-

이에 정유5사는 11월말 일제히 유가를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가격(도매가)은
리터당 1135- 1140원대로 내렸지만 일선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은 여전히 1244- 1264원에 머물고 있다. 정유

업계에서는 국내유가 추가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국내석유제품 가

격인하 및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동향(월별) (단위: 달러/bbl)

구 분 11.26
(월)

11.27
(화)

11.28
(수)

11.29
(목)

변 동 폭
전일대비 전주대비 전월대비 전년대비

D u b a i 16.95 17.50 17.49 17.20 -0.29 -0.93 -2.10 -11.60
Br en t 18.62 19.20 18.88 18.38 -0.50 -1.87 -2.47 -15.11
W T I 18.61 19.53 19.31 18.62 -0.69 0.42 -3.43 -15.95

O m an 17.20 17.75 17.68 17.36 -0.32 -1.01 -2.09 -11.67
Tap is 19.55 19.23 19.38 19.58 0.20 -0.35 -2.12 -12.92

NYME
X선물

1월 18.69 19.48 19.22 18.62 -0.60 -0.34 -3.97 -16.01
2월 18.88 19.64 19.50 18.94 -0.56 -0.25 -3.44 -14.55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외압으로 뒤늦게 가격을 내린 정유5사는 채산성 악화를 이유

로 휘발유 관련세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리터당 42원 정도 더 내



릴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정유5사와 주유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유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국내 소비자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면 휘발유의 적정가격은 최

근 주유소 소매 평균가보다 42원 낮은 리터당 1202원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유사가 주유

소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매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단체들은 실질적인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ℓ)

구 분 1999 2000 2001.8 2001.9 2001.10 2001.11

공장도가격 1112.3 1175.9 1224.2 1201.7 1202.2 1150.0
소비자가격 1191.9 1248.3 1291.8 1278.9 1273.2 1243.9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이 소비자가격의 70.8%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과다한 세금 때

문에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588원인 휘발유의 교통세를 국제통화기

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414원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과도한 휘발유의 세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에너지 소비억제라는 명분으로 손쉽

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997년 1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돼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 등 가격결

정 요인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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